
“지혜와자비로희망과행복이가득”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

복을’을 만들어가는 30여 만명의 세계인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
에 봉행됐다. 지난 11일 수십 만 명이 밝힌 등물결은 서울 동국대
학교에서 동대문을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종로거리 일대를 형형
색색 물들였다. 참가자들은 직접 정성들여 만들고 준비해온 연등,
장엄물, 율동 등을 뽐내며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이며 중요무형문
화재인 연등회를 즐겼다. 또한 12일에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원에
서 열린‘불교문화마당’전통놀이 등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 활기
찬연등회를이어나갔다.  김형주ㆍ신재호 기자

① 제등행렬을 마친 후 종각사거리
에서 열린 회향한마당.

②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연등법회
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관불
의식을 하고 있다. 

③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내빈들이
행렬에 앞장섰다. 

④ 한글반야심경등. 
⑤ 불교문화마당에서 자신이 만든

등을 감상하고 있는 외국인. 
⑥ 특색있는 등들이 많이 등장했다.

바람개비등. 
⑦ 어느자리에서나 연등축제는 즐

겁다. 
⑧ 어울림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⑨ 연등이 종로거리에 물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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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 불기2557년(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제2913호세상에 희망을
부처님오신날 특집Ⅱ

연 등 회
중요무형문화재제122호


